
코레일 대구본부가 지난 24일 대구서구 쪽방상담소에서 쌀 나눔 행사를 펼쳤다.

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과 이용우 코레일 대구본부장, 대구쪽방상담소 강정우 
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.

이들은 대구 쪽방촌 100가구에 쌀 1포씩(10kg) 총 100포를 전달했다.

코레일 대구본부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만든 사랑의 성금과 회사
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한 후원금으로 지역 소외계층 나눔 활동을 비롯해 해피트레인, 코레일빌리지 
등 철도 업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.

이용우 코레일 대구본부장은 “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
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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